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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종 태흥2리장 "마을 자원 연계해 관광상품 개발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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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옥돔 위판장에서 태흥2리 옥돔은 항상 최고 경락가를 기록합니다. 중도매인들도 태흥 옥돔이라

면 보지도 않고 높은 가격을 쳐 줍니다.”  

 

김천종 태흥2리 이장(51)는 “청정 제주바다에서 나는 당일바리 옥돔은 싱싱하고 깨끗한데도 홍보

가 부족한 것 같다”며 “앞으로 경매에 넘기지 말고 마을 자체에서 옥돔을 2차 가공에 수익성을 

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그는 “아름다운 해안도로와 과거 소금밭이 있던 바다는 아름다운 명소이지만 관광객들의 방문이 

뜸하다”며 “그만큼 마을에 대해 널리 소개를 못한 것 같아 지난해부터 ‘마을 만들기’ 사업을 본격

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 

 



 

그는 또 “과거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소금밭을 관광 자원화 해 체험어장으로 조성하는 방안

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언급했다.  

 

김 이장은 끝으로 “2001년 동부종말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구속되는 등 마을 성

장동력이 한동안 멈춰 있었다”며 “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고품질 옥돔과 감귤을 테마로 

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”고 말을 맺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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